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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미래가  기대되는 동포은행
16-11-23a

저는 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은행의 간부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샌디에고 북부에 위치한 아늑한 곳에 모인 그 은행 간부들은 다  연푸른 색의 티샤쓰를 입고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이틀 동안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은 집안 살림도 배우자나 친척에게 맡겨두고 오직 은행이라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생활을 하는 자리이었습니다. 지점장 이상의 간부들이 모인 그자리에 다 같은 복장을 한 참석자들이10여개의 식탁에 나눠 앉아서 와인잔을 높이 들고 건배에 건배를 계속하는 떠뜰석 한 분위기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느낌 점은 이 은행의 간부들이 매우 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전문용어로는 포커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모임에 오는 모든 참석자는 휴대전화도 갖고 오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일과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참석자 모두가 직위의 상하를 의식하지 않고 의중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을 하도록 해서 조직체의 단합을 꾀하고 사기를 함양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동시에 허물 없는 브레엔 스톰을 거쳐서 조직체가 향상할 점을 찾아내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직원들사이의 마찰도 제거하는 이런 포코스 모임은 어느 조직체에서나 1년에 한 번쯤은 실시하기를 경영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간부직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연단에 선 은행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경제학자이고 주류 사회의 은행에서 31년간 몸담아온 경제대가인 분이라서 저는 그가 판에 박힌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근면을 강조하고 나태를 지탄하는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은행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라는 언급도 기대를 했습니다.  새 행장을 잘 모르는 제가 기대했던 바대로 그가 틀에 박힌 전형적인 CEO식 연설을 했었더러면 저는 그도 별 볼일 없는 행장이라는인상을 갖고 그자리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과 똑 같은 연푸른 색  티 셔쓰를 입고 마아크를 잡은 그 행장은 겸손했습니다. 비교적 잛은 환영사를 통해서 그는 말단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영웅들이라고 했으며 은행의 조직표가 자기의 머리 속에서는 마치 꺼꾸로 뒤집어놓은 피라미드 같다고 했습니다. 즉 CEO인 행장은 제일 밑에서 모든 직원들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뿐이라고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기와 함께 일을 하면서 앞으로 30년 이나40년 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짐을 했습니다. 그 은행장이 전에 근무를 했던 은행이 31년 동안에 주식의 가치가 3000% 상승했다는 예를 들면서 직원들이 은행에 충성심을 갖고 오랫 동안 근무를 함으로서 커리어나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큰 성과를 내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가지 저에게 감명을 준 행장의 말씀은 그가 언급한 “열린 비전”이었습니다. 영어로 “my vision is open-ended.”라는 뜻은 비전이나 맡은 일에 한계를 두지말고 한계를 느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해 본 대부분의 비전은 고정된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장이 강조한 비전은 고객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상품도 고안해 내고 고객이 다른 경쟁 은행으로 가야할 구실을 만들지 말자는 적극적인 권고이었고 그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장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행장이라서 좀 차거운 인품의 소지자일찌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제가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행장의 비전과 지도 이념은 저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해온 바와 같았습니다. 행장의 열린 비전을 직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기까지 얼나만의 시간이 요할찌 모르지만 행장의 포부와 비전이 직원들의 가슴 속에 제2의 자아로 형성이되면 이은행의 장래는 무척 밝다는 느낌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 은행의 간부 모임을 한 두시간 관찰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은행이 앞으로 더욱 알찬 은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

